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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도시계획 조례 개정’추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 용도지역 확대 포함 - 

- 9월 13일까지 의견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

다. 이에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

에 수소 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 남동구 H인천 수소충전소, 인천공항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제2터미널

수소버스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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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던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성장관리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

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이 포함된다.

기존에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던 지역은 자연녹

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가능했으

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

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되어 왔

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지구단

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로 

제한하되,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

물은 기존의 허가(신고)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

일(ckd176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

사 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

mailto:ckd176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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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4603)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incheon.go.kr/

